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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삼성, 일본 니토덴코 책임 물어라”
노조·양경규 의원, 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요구 … “암실에서 한 시간 900장씩 검사”

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

이테크지회 고용승계 투쟁이 금속노

조와 국회, 전국 언론의 지지와 관

심을 받으며 삼성 자본과 일본 니토

덴코 자본을 압박하고 있다.

금속노조와 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

1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‘불법합

병, 공급망 노동인권 침해, 삼성 이

재용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문

제 해결하라 기자회견’을 열었다.

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

기자회견에서 “한국옵티칼하이테크 

노동자들이 간절하고 절박한 고용승

계 쟁취를 위해 고공에 올랐다”라

면서 “두 여성 노동자가 땅에 내려

오도록 금속노조가 싸워야 한다”라

고 호소했다.

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은 “삼성 

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

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에서 납품

을 받음으로써 일본 먹튀 자본의 뒤

를 봐 주는 꼴이 되고 있다”라며 

“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

으면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의 심판 

앞에 설 것이다”라고 경고했다.

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

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“구미공장은 

가동을 멈췄으나 납품받는 삼성과 

엘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고 있

다”라면서 “평택 한국니토옵티칼

이 대체생산하기 때문이다”라고 폭

로했다.

최현환 지회장은 “노동자들은 캄

캄한 암실에서 한 시간 동안 900장

씩 검사하며 각막이 찢어지는 고통

을 감수하며 일했다”라며 “일본 

자본은 인간의 탈을 쓰고 노동자들

에게 나가라고 한다. 삼성이 이런 

부품을 받고 있다”라고 지적했다.

금속노조는 2월 1일 평택 한국니

토옵티칼 앞에서 고용승계 쟁취 금

속노조 결의대회 투쟁을 벌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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